
한여름의 볕을 가려주는 울창한 숲과 곳곳에

핀 형형색색의 야생식물, 그리고 시원하게 흐

르는 물소리. 계곡을 따라 걷는 길에서 마주

한 아기자기한 풍경들은 여름산행의 즐거움

을 더해줬다.

지난 10일 올해 여덟 번째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가 진행됐다. 이번 에코투어는 5

16도로 효명사 입구에서 출발해 백록계곡,

웃빌레도, 한라산둘레길, 선돌계곡, 선돌선

원, 선덕사까지 이어지는 코스였다.

이날 태풍 레끼마 의 간접 영향으로 날씨

가 좋지 않을까 걱정하던 참가자들은 투어

시작점인 효명사 입구에 도착하자 그새 표정

이 밝아졌다. 걱정과는 달리 비도 오지 않는

데다 덥지 않고 비교적 선선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안전요원에 따라 준비

운동으로 가볍게 몸을 풀어준 뒤 바로 길을

나섰다.

길잡이로 나선 이권성 제주트레킹연구소장

은 이번 탐방코스는 백록계곡을 따라 올라

가 선돌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것이 특징 이

라며 이 곳은 물이 풍부하고 귀한 야생화와

난초가 자생하고 있어 여름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고 귀띔했다.

백록계곡으로 가는 길.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긴 건 나무로 우거진 숲이었다. 짙은 녹음

을 품은 나무숲으로 들어서자 시원함이 온몸

을 감쌌다. 바닥에 나뭇잎이 널브러진 숲길을

따라 좀 더 깊숙이 들어가니 백록계곡이 모

습을 드러냈다. 크고 작은 바위들이 널린 채

로 길게 늘어선 계곡의 비경이 운치를 더했

다. 30분쯤 걸었을까. 콸콸 흐르는 계곡물 소

리에 참가자들이 가던 걸음을 멈췄다. 참가자

들은 맑은 계곡물에 손을 담가보기도 하고

커다란 바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잠시 땀

을 식혔다. 한편에서는 숲길에 있는 무엽란

씨방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다.

다시 걸음을 내디뎠다. 양옆으로 조릿대가

무성한 길을 따라 올라 웃빌레도에 다다랐다.

백록계곡에서 한라산둘레길을 가려면 계곡을

건너야 하는데, 이때 지나는 길이 바로 웃빌

레도이다.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나무 사이

로 보이는 제각각의 바윗돌, 그리고 그 틈에

고인 물에 비친 초록의 나뭇잎과 그 잎들 사

이에서 홀로 빨갛게 물든 단풍. 신비를 품은

웃빌레도의 풍광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웃빌레도를 가로질러 한라산둘레길로 향했

다. 돌멩이, 나뭇잎, 나뭇가지가 어우러진 숲

길을 따라 걷던 참가자들이 어디론가 모여들

었다. 신기하게 생긴 커다란 버섯을 바라보며

참가자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이 버섯은 접시껄껄이그물버섯 입니다. 버

섯 뒷부분이 그물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요. 호기심이 가득한

참가자들의 표정에 이권성 소장이 설명을 더

했다.

숲길에 갑자기 안개가 밀려왔다. 서늘한

기운도 뿜어져 나왔다. 선돌계곡이 시작된 것

이다. 계곡을 둘러싼 나무 그늘 아래 거대한

바위들이 위용스런 자태를 드러냈다. 선돌계

곡을 따라 내려오는 길은 다소 험했다. 하지

만 계곡을 바로 옆에 두고 걷는 길은 지루할

틈이 없었다.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시원한

물소리와 으름난초, 애기버어먼초, 싸리버섯,

노린재동충하초 등 곳곳에서 마주한 다양한

모양의 나무와 식물들이 귀와 눈을 즐겁게

했다.

선돌계곡에서 내려와 향한 곳은 선돌선원.

선돌 중턱으로 오르니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눈 앞에 펼쳐졌다. 누군가는 하늘로 길게 솟

은 절벽의 비경을 만끽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절벽 앞에 있는 부처상에 소원을 빌기도 했

다. 선돌 중턱에서 내려오니 수련이 가득한

작은 연못이 우리를 반겨준다. 아쉬움에 잠시

뒤를 돌아봤다. 병풍처럼 펼쳐진 자연의 풍광

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다.

이날 에코투어에 참가하기 위해 경기도 일

산에서 온 김경녕(60)씨는 휴가에 맞춰 아

내와 함께 참여하게 됐다 며 제주에 와서 올

레길, 오름도 가봤지만 에코투어는 신선한 느

낌이다. 제주의 깊은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

는 좋은 경험이었다 고 소감을 전했다. 그의

아내인 정순택(58)씨는 에코투어는 적당히

도전적이고 탐방 내내 전문적인 해설이 더해

져서 좋은 것 같다 며 혼자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매력인 것 같다 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4일 진행되는 제9차 에코투어

는 1100도로~영실주차장~하원수로길~고지천

~언물~표고밭길~궁산천길~한라산둘레길~법

정사를 탐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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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따라 걷는 숲길… 아기자기한 풍경이 주는 즐거움

백록계곡의 운치를 즐기는 참가자들 백록계곡을 가로질러 가는 길인 웃빌레도 웃빌레도에서 본 초록잎 사이로 물든 단풍 싸리버섯 접시껄껄이그물버섯을 카메라에 담는 참가자들 으름난초 씨방 선돌선원 중턱에 있는 절벽. 이상국수습기자


